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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MZ는 대체 누구인가?
지니의 한 국 사 는 이야기

‘나는야 1.5세 아줌마’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

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

는야 1.5세 아줌마’ 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 인 필자가 한국 생활

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MZ 세대라서 그렇잖아~”,“MZ랑 일하기 너무 힘

들어.”,“MZ들은 자기밖에 몰라.”이제 가정에서는 

가장이고 사회에서는 과장급인 지인들이 하나같이 

MZ 세대와의 애로 사항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MZ 

세대인 일부 교사들은 졸업 앨범에 본인의 사진이 

들어가는 것조차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MZ들 덕분에 회식 문화는 점점 사라질 것이며 수

평적 호칭을 사용하는 직장은 늘어나고 있다는 이

야기도 들었다.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는 MZ세대 신

입사원을 하루 종일 무선 이어폰을 귀에 꽂고 남과

는 제대로 소통할 줄 모르며 예의와 개념은 쌈 싸 

먹은 안하무인으로 묘사되던데 정말 MZ들은 누구

란 말인가? 

MZ세대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MZ를 낱낱이 파

헤쳤다는 책들이 서점을 가득 메우고, 기업들은 열

심히 MZ 들을 연구하고 분석한다. 최근 몇 년간 가

장 많이 들은 단어가 바로“MZ세대”가 아닌가 싶

을 정도다. 그야말로 MZ세대라는 용어가 사회를 장

악했다. 그런데 솔직히 조금 지겹다. 내가 MZ가 아

니라 그런가? 

우선 정의를 찾아봤다. MZ 세대는 1980년대 초 ~ 

1990년대 중반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 ~ 201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

이라고 한다. 그런데 솔직히 80년대 초반이면 2000

년대의 자녀를 둔다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연

령 아닌가? 무려 80년대 초반부터 2010년까지 30

여 년의 구간을 한꺼번에 묶어둔 것만 봐도 시작부

터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뭔가 성의가 없다는 

느낌이랄까? 기성세대가 요즘 젊은것들을 세세하게 

분류하기 귀찮아서 그냥 뭉뚱그려 MZ라고 불러버

리는 건가 싶기도 하다. 아무튼 그렇다 보니 우리나

라 인구 전체의 1/3이 MZ세대라고 한다. 그래서 다

들 그 난리인 건가?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MZ들은 

자기중심적이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SNS로 가

치관을 표현하고 불필요한 소통(회식, 전화 통화 등)

을 싫어한다”라고 하던데 정말 그들이 그렇게 다른

지는 잘 모르겠다. 그냥 예나 지금이나 (분명 선사시

대나 삼국시대에도) 언제나 기성세대들은‘버르장

머리 없는 요즘 젊은것들’을 보며“쯧쯧쯧”혀를 차

고 손가락질해 왔고 MZ 세대는 바로 그“요즘 젊은

것들”을 조금 고상하게 부르는 용어가 아닐까 싶다. 

하긴 요즘 젊은것들도 베이비 부머와 386세대를 

대충 묶어서“꼰대”라고 부르지 않나? 한술 더 떠 X

세대들은 젊은 꼰대라고 부르며 더 꼴 보기 싫어한

다는 소리도 어디선가 들은 것 같다. 이거 뭐 기업이

나 사회에서 연령과 세대를 구분하기 위해 그 그룹

마다 명칭이 생겨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그 명칭을 부정적으로 일반화하고 혐오스럽게 표현

하는 것은 세대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지 않나 싶다. 

예를 들어“꼰대들의 라떼는 너무 지겨워”“MZ들

의 개인주의는 선을 넘는다”처럼 말이다. 원래 사

람이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과거를 추억하고 왕년

의 나를 떠올리기 좋아하건만 그게 그렇게 못 봐줄 

정도인가? 나는 우리 할아버지의 6.25 전쟁 이야기, 

우리 엄마의 백록담을 썰매 타고 내려간 이야기도 

다 너무 흥미롭던데? 그리고 요즘 젊은것들은 지밖

에 모른다는 게 뭐 어제오늘 일인가? 그때라도 그렇

게 자기 자신에게 열중하며 살아본다면 그나마 다

행 아닌가? 여러 연령대가 어우러져 사는 것이 세상

이다. 가끔 세대 차이의 벽에 부딪히기도 하겠지만 

각자 나이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무슨 대

단히 큰 잘못이라도 하는 것처럼 비난하고 손가락

질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다. 

MZ 세대의 아이콘으로 통하는 래퍼이자 유튜버

인 이영지는 어느 토크쇼에 출연해서“MZ 세대라

는 말은 알파벳 계보를 이어가고 싶은 어른들의 욕

심이 아닐까 싶어요. MZ 세대는 자신이 MZ 세대인 

걸 전혀 몰라요.”라고 말했다. 그러고 보면 나는 X

세대라고 일컫는 연령대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당

시 단 한 번도 나 자신을“X세대”라고 생각하거나 

소개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세월이 흘러 지금에서

야“그때 우리가 X세대였지”라고 생각할 뿐이다. 

그 당시 X세대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세대로 손가

락질을 당했었다. 기성세대에 무조건 반기를 든다며 

싸가지 없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을걸? 그런데 뭐 이

제 다들 젊잖게 잘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배기바지

(와이드팬츠)와 배꼽티(크롭티)는 원래 우리 거였는

데 말이지... 

? MZ ?
X !


